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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비대면 식품서비스 제공 환경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이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은 식품안전 리스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식품서비스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와 밀키트 구매 경험은 전반적인 식품안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달앱 이용 빈도의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내 

건강취약계층(12세 이하 자녀, 고령자, 환자)이 있는 경우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유의미하게 높은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푸드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의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위생·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 

관리 기준 및 지침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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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actless food service environments inherently contain food safety blind spots, as consumers are 

unable to directly verify food safety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contactless food services on consumers’ perceptions of food safety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1,000 consumers, and an ordered logit model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contactless food service has multifaceted 

effects on food safety perceptions. Specifically, experience with purchasing food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meal kits positively influenced overall food safety perceptions, whereas more 

frequent use of food delivery applications negatively influenced these perceptions. Additionally, 

living with health-vulnerable individuals (i.e., children aged 12 years and under, the elderly, and 

patients) negatively affected the perceived safety of contactless food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s remain concerned about hygiene and food safety risks associated with 

contactless food services. According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foundation for 

develop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nd guidelines to address these vulnerabilities and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in contactless food servic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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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드론, 배송 등 기술 혁신이 동시에 진행됨

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또한,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가격 등의 요인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는 새로운 외식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Kim & Cha, 2024). 이

러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변화와 맞물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끌고 있다(이영주·김기진, 2021).

식품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2024년 기준 262조 425

억 원을 기록하였다.1) 이 중 음·식료품, 농축수산물과 음식서비스가 약 32.4%를 차지하여 시장의 확대

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산업통상부의 유통업체 매출동향에서도 나타났다. 2025년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이 연간 총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식품의 비중은 약 3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 유통의 구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산업통상부, 2026. 1. 

28.). 또한 무인점포의 수는 2020년 7,900개에서 2025년 1만 개를 돌파하였으며(매일경제, 2025. 9. 

16.),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2020년 19.9%에서 2024년 31.7%로 증가(이계임 외, 

2024)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식품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 식품서비스는 제조 및 배송되는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식품안

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무인 식품매장, 배달음식점, 서빙·조리 로봇, 제조 자동화 

설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식품서비스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주문·결제·수령이 가

능한 서비스이다. 실제로 온라인 식품 배송, 비대면 외식서비스(서빙·조리 로봇, 배달·테이크아웃), 무

인 식품매장 등 비대면 식품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박미성 외, 

2023).

이러한 식품안전 위험은 소비자의 건강과 상품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품안전 위

험은 식중독과 만성질환 발생을 통해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Chassy, 2010), 소비자들

은 식품 관련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소비하지 않거나 다른 상품으로 대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이기헌,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거래, 제조, 배송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식품서비스 시장은 그 특성상 식품안전 리스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식품서비스는 푸드테크의 발전과 함께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

자의 식품안전 리스크 인식이 서비스 선택과 이용 경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의 안전 인식 변화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 수준을 넘어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기 때

1)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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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비대면 식품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푸드테크 기반 비대면 식품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노출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식품안전관리 대응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식품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개선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푸드테크의 발전과 함께 급변한 식품산

업과 식품소비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식품 선택 방

식, 서비스 이용 행태,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

양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서비스 선호 증가와 이에 따른 식품 구매 및 외식 행태 변화를 다

룬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주·김기진(2021)은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팬데

믹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의 외식 방문, 배달 음식 구매, 가정식사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외식 방문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소한 후 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회복되었지만, 이

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반면, 배달 음식 구매와 가정식사 빈도는 팬데믹 기간에 증

가했으며, 이후에도 감소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전염병 상황의 장기화가 소비자 행동 패턴을 구조적

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현주(2021)도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가정식과 온라인 가정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 비율이 동일하거나 증가한 반면, 외식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팬데믹 이전보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최유경 외(2021)는 팬데믹이 유통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유통기업의 판매 전략과 소비자 구매 행위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통산업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시기 동안 소매 판매 및 구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였으며 

이는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균형이 나타났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과 푸드테크의 발전이 맞물려 가정간편식, 배달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가속했으며, 이는 식품산업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종연

(2021)은 소비자들의 안전, 위생, 청결 중시 경향이 강화되면서 가정간편식과 밀키트에 대한 소비와 비

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ung(2022) 역시 외식

산업의 주요 키워드가 안전, 위생, 배달, 가정간편식, 밀키트, 즉석식품 등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며 위

생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e Souza et al.(2022)은 팬데믹이 외식 및 식품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매출 감소와 소비자의 비대면 서비스 선호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

였고,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만 하는 가상 식당인 다크키친과 푸드테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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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운영 혁신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외식 트랜드의 등장과 확산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Kim 

& Cha(2024)는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가격 등의 요인들로 인해 비대면 외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

였으며 이는 새로운 외식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종합적으로 팬데믹의 장기화는 식품 

소비 행태의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포스트 팬데믹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식품의 품질 및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선식품과 

배송 관련 단어가 소비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키워드인 ’안심’, ‘걱정’과 연결성이 강함을 밝혔다(강지원

·남궁영, 2021). 이는 온라인 유통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의 품질과 신선도에 대해 염

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효정·김미라(2019a)는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고하며 업소

들의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효정·김미라(2019b)는 온라인 식품 구매 결정 요

인들을 분석한 결과, ‘품질에 대한 신뢰부족’과 ‘상품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주요 요인임을 확

인하여 온라인 식품 거래의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증가시키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김

성숙(2007)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농산물 안전성을 기대보다 낮게 평가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식품안전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개

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주장하였다. 이기헌(2008)은 소비자들이 식품 이슈를 심각한 위

험으로 인식하고 관련 식품 구매를 기피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효정·김미라(2009)는 식품안전 정보가 식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가 식품 생산자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어려워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Chassy(2010)는 식품안전 

위험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불완전한 가공 및 보관, 추적 불가능한 유통, 비

위생적 조리 등의 문제로 인해 식중독 및 만성질환 가능성이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위험 인식에 편향이 발생한다고 밝혔

다. 윤여임·김경자(2015)는 가공 및 유통 과정의 인위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험 인식을 형

성하며, 소비자들은 가능한 위험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나 가격, 편의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수용적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위

험 인식은 식품 소비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중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

적·물리학적 문제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황혜선 외(2024)는 간편식 중에서 신선편의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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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의 경우 별도의 가열·조리 과정 없이 섭취되는 특성 때문에 식중독균 노출 위험이 크며 생

산·제조·유통단계에서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Maneerat et 

al.(2024)은 가정간편식 온라인 구매의 문제점으로 배송 중 온도 문제, 배송 지연, 실외 방치, 정보 접근

성 부족, 취급 지침 미비 등을 제시하며, 가정간편식 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노출해야 하고 배송절차 및 보냉포장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ddai et 

al.(2024)은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가 식중독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부의 정책 개입이 감

염 억제 효과를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개입률이 높을수록 식중독 감염 

억제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식품안전 교육 및 정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식품소비 행태 변화,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 식품안전 인식, 비대면 서비스

의 식품위험 등 개별 주제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로봇조리, 무인주문, 배달, 온라인 플

랫폼 등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노출되는 특정 비대면 환경 

유형에 따라 식품안전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온

라인 플랫폼의 신뢰 문제에 국한되거나, 비대면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식품안전 인식 수준을 파

악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별·상황별 노출 차이가 소비자의 안전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 도입의 맥락과 소비자 인식의 상호작용을 경험적·정

량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비대면 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험’ 또는 ‘안

전’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인식 구조를 밝힌다는 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2.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 리스크 인식 및 우려도 변화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2)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3년 9월 한 달간 전국 20세 이상 소

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온라인 조사 방식의 특성상 수도권 거주자 및 

고학력층의 비중이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나, 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주

요 이용자층이자 온라인 기반 소비자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표집틀로 판단된다. 설문 문항

은 국내 판매 식품의 안전도, 비대면 식품서비스 형태별 인식(우려) 및 이용 실태 등을 포함하여 국내 식

품 위생·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최근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 리스

2)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안전관리 대응과제」 수행 과정

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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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는 국내 식품 

위생·안전 인식과 비대면 식품서비스 형태별 위생·안전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식품안전 인식’의 

평균은 2.547로, 설문조사 응답자 중 64.2%가 안전하다고 평가하여 전반적인 국내 판매 식품의 위생·

안전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위생·안전 인식을 서비스의 형태별로 살

펴보면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배달 음식’, ‘무인식품 취급시설’ 중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

물’의 평균은 2.547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무인 식품 취급 시설(1.971)’, ‘배달 음식

(1.927)’은 보통(y=2) 미만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온라인 식품 시장의 확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구매 식품의 

안전도를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 구매 식품의 안전도’의 평균은 

1.860으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식품의 안전도에 대해 보통(y=2)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는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확산을 나타낼 수 있는 비대면 식품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빈

도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최근 1년간 배달앱 이용 빈도의 평균은 2.205로, 소비자들은 ‘월 1~2회

(y=2)’ 이상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대면 식품서비스 형태별 이용 여부는 최

근 1년 내 서비스 이용 및 상품 구매 여부를 나타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와 ‘밀키트 구

매 여부’의 평균은 각각 0.785, 0.726으로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최근 1년 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인 식품 취급 시설 방문 여부‘의 평균은 0.487로 서비스 이용 경험

이 있는 소비자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50.9%로 남녀 비율이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며, 최소 20세에서 최대 76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가구 월평균 소

득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9.6%)가 2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 변수의 평균이 3.081로 표본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로 4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최종 학력

의 평균은 0.747로 응답자의 74.7%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53.1%, 

비수도권이 46.9%로 균형 있게 분포하였다.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29.4%를 차

지하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16.9%로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있는 가구의 비

율(28.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회복 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23.5%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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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 통계량

구분 변수명 관측 수 평균값 표준편차 요약 및 설명, 비율(%)

종
속
변
수

국내 식품안전 인식 1,000 2.547 0.662

안전하지 않다 =1
보통이다 =2
안전하다 =3

비대면 
서비스 
형태별 
안전도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 1,000 2.547 0.628

배달 음식 1,000 1.927 0.730
무인 식품 
취급 시설 1,000 1.971 0.731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 구매

식품의 안전
1,000 1.860 0.671

우려된다 =1
보통이다 =2
우려되지 않는다 =3

독
립
변
수

배달앱 이용 빈도 1,000 2.205 0.972

전혀 이용하지 않음 = 0
거의 이용하지 않음 =1
월 1~2회 =2
주 1~2회 =3
주 3~4회 =4
거의 매일 =5

무인 식품 취급 시설
방문 여부 1,000 0.487 0.500 있다 =1, 없다 =0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여부 1,000 0.785 0.411 있다 =1, 없다 =0

밀키트 구매 여부 1,000 0.726 0.446 있다 =1, 없다 =0

성별 1,000 0.509 0.500 남성 =1, 여성 =0

연령 1,000 45.053 13.665 최소 =20, 최대 =76

가구 월평균 소득 1,000 3.081 1.364

200만 원 미만 =1, (8.8)
200만~400만 원 미만 =2, (30.6)
400만~600만 원 미만 =3, (29.0)
600만~800만 원 미만 =4, (14.4)
800만~1,000만 원 미만 =5, (9.7)
1,000만 원 이상 =6, (7.5)

최종 학력 1,000 0.747 0.434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1
고졸 이하 =0

수도권 거주 여부 1,000 0.531 0.499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
그 외 =0

맞벌이 여부 1,000 0.294 0.455 예 =1, 아니오 =0

만 12세 이하 가구원 유무 1,000 0.169 0.375 있다 =1, 없다 =0

고령 가구원(만 65세 이상) 
유무 1,000 0.285 0.451 있다 =1, 없다 =0

질병을 알고 있거나
회복 중인 가구원 유무 1,000 0.235 0.424 있다 =1, 없다 =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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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속변수 구간별 비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2.2. 분석 방법

비대면 식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생·안전 인식은 ’안전하지 않다‘ =1, ‘보통이다’ =2, ‘안전하

다’ =3로 구성된 3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순서성을 지닌 종속변수에 대해 실

증분석을 실시할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비선형 관계가 요구되어 일반적인 선형회귀식과 달

리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또는 순서화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적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황재희·이성우, 2016).

순서화 로짓모형은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된 응답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회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산(discrete)한 응답을 다루지 못하는 전

통적 회귀식보다 발전된 형태이다. 순서화 로짓모형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반응들을 다루어야 하는 사

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분석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김호정, 2007). 이와 같은 이유

로 전영현·안병일(2016), 황재희·이성우 (2016), 김나연·안용진 (2024), 임해진 외(2015) 등이 설문조

사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에서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잠재변수(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 와 독

립변수의 관계를 일반 회귀식과 동일하게 나타내면 식 (1) 과 같다. 본 연구는 비대면 식품서비스 이용

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국내 식품 및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판매 식품안전 인식’, ‘온라인 새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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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신선농축수산물’, ‘배달 음식’, ‘무인식품 취급시설’,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플랫폼 구매 식품’의 위

생 및 안전 인식을 각각 별도의 종속변수로 구성하였고,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위생 및 안전 인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 경험 여부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

험 변수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 무인 시설, 밀키트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무관한 서비스 경험 변수는 배제하고 해당 종속변수에 직접 대응

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별 소비자의 배경을 반영

하고자 성별, 연령,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거주지역, 맞벌이 여부, 만 12세 이하 자녀 여부,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가구 내 환자 여부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범주 간 계수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평행성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한 검정

을 위해 Brant test를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총 5개의 모형 중 4개3)는 평행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무인식품 취급시설의 위생·안전 인식’ 모형에서만 평행성 가정이 위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전영현·안병일(2016) 역시 순서형 로짓 모형이 odds ratio의 로그값에 대한 1계 미분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한

계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 또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과 분석 결

과가 제공하는 경제학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모형을 제외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였다.

    (1)

이때 여러 개의 경곗값()을 가지고 있는 잠재변수  는 관찰 가능한 응답 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

공한다. 아래의 식 (2)는  와 의 관계를 나타낸다.

 if ≤  if  ≺≤⋮  if  ≺
(2)

순서형 로짓모형은 누적분포함수   를 이용해 특정 응답에 속할 확률은 처리하므로, 관

찰 가능한 모든 Y 값들의 확률은 식 (3)과 같다.

3) 평행성 가정을 충족하는 모형의 종속변수는 ‘국내 식품안전 인식’,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 ‘배달음식’,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 구매 식품의 안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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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
Pr        
       (3)

누적로짓분포함수를 ∙로 나타내면 식 (3)의 확률은  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Pr    ∵  
Pr      ⋮
Pr      ∵≤ 

(4)

특정 독립변수의 변화가 사건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계효

과 방정식을 도출한다(우재영, 2009; 임해진 외, 2015).

Pr  

    

  
 (5)

3. 분석 결과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에 따른 식품안전 리스크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변수에 대한 한

계효과를 산출하였다.4) 

3.1. 국내 판매 식품의 위생·안전 인식

먼저 <표 2>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의 위생·안전 환경에 관한 인식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과 

추정치를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식품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해 더 안전

4) 평행성 가정 검정 결과, ‘무인식품 취급시설의 위생·안전 인식’ 모형은 가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대면 서비스의 다면

적 분석이라는 연구의 목적과 분석 결과의 경제학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모형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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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일 경우, ‘안전하지 않다(y=1)’일 확률은 6.6% 감소하는 반면, ‘ 안전

하다(y=3)’일 확률은 17.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다고 주장한 김성숙(2007)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성별에 따른 국내 판매 식품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 내 자녀 여부

에 따른 영향은 만 12세 미만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안전하다(y=3)’고 느낄 확률은 8.4%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식품 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전상민, 2014),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하게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국내 판매 식품들의 위생·안전 환경이 ‘안전하다(y=3)’고 느낄 확률

이 8.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자는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건강 피해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식품 소비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이현

영 외, 2018; 전상민, 2024). 이를 고려한 가구원들은 식품의 위생·안전 수준에 대해 불안감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 경험 관련 요인 중에서는 배달앱 사용 빈도와 밀키트 구매 경험 여부가 국내 판매 식품

들의 위생·안전 환경에 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사용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안전하지 않다(y=1)’고 인식할 확률이 1.3% 증가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

이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달앱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조리·포장·배송 

과정의 불확실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식품안전 인식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한편, 밀키트 구매 경험 여부의 경우, 최근 1년 내 밀키트 구매 경험이 존재할 때 ‘안전

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7.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밀키트 소비 경험이 국내 판매 식

품의 안전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일조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국내 판매 식품 위생·안전 인식 한계효과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배달앱 사용 빈도
-0.150 * 0.013 * 0.020 * -0.033 *

(0.078) (0.007) (0.010) (0.017)
무인식품 취급시설 방문 

여부
0.186 -0.016 -0.025 0.040

(0.141) (0.012) (0.019) (0.03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여부
0.128 -0.011 -0.017 0.028

(0.179) (0.015) (0.024) (0.039)

밀키트 구매 경험 여부
0.348 ** -0.029 ** -0.047 ** 0.076 **

(0.161) (0.014) (0.021) (0.035)

남성
0.792 *** -0.066 *** -0.106 *** 0.172 ***

(0.136) (0.013) (0.017) (0.028)

연령
-0.001 0.000 0.000 -0.000
(0.006) (0.000)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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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월 소득 수준
0.054 -0.004 -0.007 0.012

(0.053) (0.004) (0.007) (0.012)

교육수준
0.150 -0.013 -0.020 0.033

(0.154) (0.013) (0.021) (0.033)

거주지역
0.002 -0.000 -0.000 0.000

(0.134) (0.011) (0.018) (0.029)

맞벌이 여부
-0.086 0.007 0.011 -0.019
(0.158) (0.013) (0.021) (0.034)

만 12세 이하 자녀 여부
-0.386 ** 0.032 ** 0.052 ** -0.084 **

(0.179) (0.015) (0.024) (0.039)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0.376 ** 0.031 ** 0.050 ** -0.082 **

(0.156) (0.013) (0.021) (0.034)

가구 내 환자 여부
0.040 -0.003 -0.005 0.009

(0.163) (0.014) (0.022) (0.036)
관측치 수 1,000

cut 1
-1.774 ***
(0.395)

cut 2
-0.042
(0.388)

Brant 검정(  ) 0.14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2.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인식

다음으로 <표 3>은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과 추정치

를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 만 12세 이하 가구원 여부가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의 안전 인

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존재할 경우, ‘안

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7.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자는 

편리성, 경제성, 품질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김효정·김미라, 2019b)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선농축수산물 구매에 대한 

위생·안전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비대면 식품서비스 경험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1년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경험이 존재

할 때,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9.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구매 경험이 플

랫폼 기반 거래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반복

적 이용 경험은 플랫폼의 품질·안전성·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경험이 누적될수

록 위험 지각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Gef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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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농축수산물 위생·안전 인식 한계효과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여부
0.396 ** -0.027 ** -0.065 ** 0.091 **

(0.157) (0.011) (0.025) (0.036)

남성
-0.094 0.006 0.015 -0.022
(0.131) (0.009) (0.021) (0.030)

연령
0.007 -0.000 -0.001 0.002

(0.005) (0.000) (0.001) (0.001)

월 소득 수준
0.039 -0.003 -0.006 0.009

(0.051) (0.003) (0.008) (0.012)

교육수준
-0.177 0.012 0.029 -0.041
(0.154) (0.010) (0.025) (0.035)

거주지역
-0.009 0.001 0.002 -0.002
(0.131) (0.009) (0.021) (0.030)

맞벌이 여부
0.091 -0.006 -0.015 0.021

(0.156) (0.010) (0.026) (0.036)

만 12세 이하 자녀 여부
0.334 * -0.022 * -0.055 * 0.077 *

(0.187) (0.013) (0.030) (0.043)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0.215 0.014 0.035 -0.050
(0.152) (0.010) (0.025) (0.035)

가구 내 환자 여부
-0.114 0.008 0.019 -0.026
(0.158) (0.011) (0.026) (0.036)

관측치 수 1,000

cut 1
-2.036 ***

(0.311)

cut 2
0.044

(0.318)
Brant 검정(  ) 0.769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3.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 인식

<표 4>는 배달 음식 안전 인식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과 추정치를 나타낸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가구 내 환자 여부가 배달 

음식의 안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일 때 ‘안전하지 않다

(y=1)’고 인식할 확률이 8.9% 감소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7.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성별은 위의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 위해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아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해 더욱 높은 경각심을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최종학력

이 대졸 이상일 때 ‘안전하지 않다(y=1)’고 인식할 확률이 약 7.2% 증가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6.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안전하지 않

다(y=1)’고 인식할 확률이 4.6%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일수록 식품안전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에 따른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15

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해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거주자들일수록 식품안전에 대해 덜 불안해한다는 

진현정 외(201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할 때 ‘안전하지 않다(y=1)’

고 인식할 확률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결과와 같이 고령자는 식품안전 사고에 

비교적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가구원들의 식품 위생·안전 수준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중 환자가 존재할 때 ‘안전하지 않다(y=1)’고 인식할 

확률이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건강상으로 취약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가 존재

함에 따라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해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앱 사용 빈도 증가는 배달 음식 위생·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의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안전 인식이 배달앱 사용 빈도 외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배달 음식 위생·안전 인식 한계효과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배달앱 사용 빈도
0.037 -0.008 0.001 0.006

(0.066) (0.014) (0.002) (0.012)

남성
0.434 *** -0.089 *** 0.014 ** 0.076 ***

(0.120) (0.024) (0.006) (0.021)

연령
-0.003 0.001 -0.000 -0.001
(0.005) (0.001) (0.000) (0.001)

월 소득 수준
-0.066 0.014 -0.002 -0.012
(0.047) (0.010) (0.002) (0.008)

교육수준
-0.349 ** 0.072 ** -0.011 ** -0.061 **

(0.140) (0.029) (0.006) (0.024)

거주지역
-0.224 * 0.046 * -0.007 -0.039 *

(0.121) (0.025) (0.004) (0.021)

맞벌이 여부
0.053 -0.011 0.002 0.009

(0.141) (0.029) (0.004) (0.025)

만 12세 이하 자녀 여부
0.013 -0.003 0.000 0.002

(0.165) (0.034) (0.005) (0.029)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0.245 * 0.050 * -0.008 -0.043 *

(0.142) (0.029) (0.005) (0.025)

가구 내 환자 여부
-0.272 * 0.056 * -0.009 -0.047 *

(0.148) (0.030) (0.005) (0.026)
관측치 수 1,000

cut 1
-1.394 ***

(0.342)

cut 2
0.686 **

(0.340)
Brant 검정(  ) 0.149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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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인식품 취급시설의 위생·안전 인식

<표 5>는 무인식품 취급시설의 위생 안전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과 추정치를 나타낸다.

인구통계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별, 교육수준,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가 무인식품 취급시설의 위

생 안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일 때 ‘안전하지 않다

(y=1)’고 인식할 확률이 약 9.2% 감소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8.6%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

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안전하지 않다(y=1)’고 인식할 

확률이 5.5% 증가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5.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학력이 낮은 응답

자들이 식품 위해 요인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는 김효정·김미라(2009)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안전하지 않다(y=1)’고 인식할 확률이 6.0% 증가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이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분석 결과와 일관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무인식품 취급시설 방문 경험은 무인식품 취급시설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무인식품 취급시설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y=1)’고 

인식할 확률은 4.9% 감소하고, ‘안전하다(y=3)’고 인식할 확률은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무인식품 취급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를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판매

되는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무인식품 취급시설 위생·안전 인식 한계효과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무인식품 취급시설 방문 
여부

0.248 ** -0.049 ** 0.003 0.046 **

(0.122) (0.024) (0.003) (0.023)

남성
0.464 *** -0.092 *** 0.006 0.086 ***

(0.120) (0.024) (0.005) (0.022)

연령
0.004 -0.001 0.000 0.001

(0.005) (0.001) (0.000) (0.001)

월 소득 수준
-0.035 0.007 -0.000 -0.007
(0.046) (0.009) (0.001) (0.009)

교육수준
-0.280 ** 0.055 ** -0.004 -0.052 **

(0.140) (0.028) (0.003) (0.026)

거주지역
0.096 -0.019 0.001 0.018

(0.120) (0.024) (0.002) (0.022)

맞벌이 여부
0.130 -0.026 0.002 0.024

(0.141) (0.028) (0.002) (0.026)

만 12세 이하 자녀 여부
-0.211 0.042 -0.003 -0.039
(0.165) (0.033) (0.0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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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0.302 ** 0.060 ** -0.004 -0.056 **

(0.142) (0.028) (0.004) (0.026)

가구 내 환자 여부
0.008 -0.002 0.000 0.001

(0.146) (0.029) (0.002) (0.027)
관측치 수 1,000

cut 1
-0.756 **

(0.295)

cut 2
1.310 ***

(0.297)

Brant 검정(  ) 0.024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5.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의 위생·안전 인식

<표 6>은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

과 추정치를 나타낸다.

인구통계적 요인 중 가구 내 환자 여부가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의 위

생·안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환자가 있을 경우, ‘우려된다(y=1)’

고 느낄 확률이 5.7% 증가하고, ‘우려되지 않는다(y=3)’고 느낄 확률은 3.7% 감소하였다.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 식품 위해 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구원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위생·

안전 수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년 내 온

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때, ‘우려된다(y=1)’고 인식할 확률이 11.4% 감소하고, 

‘우려되지 않는다(y=3)’고 인식할 확률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선 결과와 같이 반

복적 이용 경험이 플랫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위험 지각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오프라인 구매 대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위생·안전 인식 한계효과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우려된다 보통이다 우려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여부

0.548 *** -0.114 *** 0.039 *** 0.075 ***

(0.153) (0.031) (0.012) (0.021)

남성
0.195 -0.040 0.014 0.027

(0.123) (0.026) (0.009) (0.017)

연령
0.006 -0.001 0.000 0.001

(0.005) (0.001) (0.0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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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추정결과
Prob(y=1) Prob(y=2) Prob(y=3)
우려된다 보통이다 우려되지 않는다

월 소득 수준
0.028 -0.006 0.002 0.004

(0.048) (0.010) (0.003) (0.006)

교육수준
-0.082 0.017 -0.006 -0.011
(0.145) (0.030) (0.010) (0.020)

거주지역
0.160 -0.033 0.011 0.022

(0.123) (0.026) (0.009) (0.017)

맞벌이 여부
0.013 -0.003 0.001 0.002

(0.143) (0.030) (0.010) (0.019)

만 12세 이하 자녀 여부
-0.036 0.007 -0.003 -0.005
(0.167) (0.035) (0.012) (0.023)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0.216 0.045 -0.015 -0.029
(0.145) (0.030) (0.011) (0.020)

가구 내 환자 여부
-0.274 * 0.057 * -0.020 * -0.037 *

(0.152) (0.031) (0.011) (0.021)
관측치 수 1,000

cut 1
-0.036
(0.303)

cut 2
2.459 ***

(0.315)

Brant 검정(  ) 0.111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 요약 및 결론

식품의 위생·안전, 위해요인 등의 리스크는 소비자들이 비대면 식품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제공 환경에는 제조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확산이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비대면 식품서비스의 확산은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안전 리스크에 복

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경험은 온라인 새벽배송 신선

농축수산물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에 대한 안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무인식품 취급시설의 방문 경험은 무인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반복적인 경험이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고, 누적된 긍정적 경험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배달앱 이용 빈

도의 증가는 전반적인 국내 판매 식품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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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달 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식품이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반

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식품 위생·안전 인식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전반적인 국내 판매 식품, 배달음식, 무인식품 취급시설을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안전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가구 내 자녀, 고령자 그리고 환자 등의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경우 전반적인 식품안전 리스

크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건강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일수록 식품 위해 

요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됨을 보여주었다.

종합하자면, 비대면 식품서비스 이용 경험은 해당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배달앱 이용 빈도의 

증가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조리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

하기 위해 서비스 형태별 대책이 요구된다. 배달 서비스의 경우, 조리 환경 및 방식부터 배달까지의 과

정이 비가시적이므로, 소비자가 매장의 위생을 체감할 수 있는 위생 등급 공개 및 조리 환경에 대한 투

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달 중 오염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

인식품 취급시설의 경우, 상주 관리자의 부재라는 본질적인 위생 및 보안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및 인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식품 구

매의 경우, 배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배송 과정이 비가시적이기에, 신선식품 배송 시 콜드체인이 온전

히 유지되었음을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의 위생·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따를 수 있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자녀, 고령자, 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식품안전 리스

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반응하므로, 이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차

별화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대면 식품서비스 확산이 소비자의 식품안전 리스크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횡단면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험

과 위생·안전 인식 간 상호관계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 형성에는 서비스 이용 경험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무

인 시설 이용 환경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대중적으로 확산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식품 구매, 배달 음식, 무인 식품 취급시설, 밀키트)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푸드테크 발전에 따라 더

욱 다양해지는 비대면 식품서비스를 반영한 세분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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